
DOSIRAK 7칸 구성으로
완성하는 칼럼 쓰기 가이드
그림자를 벗어나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는 법
이 가이드는 <동굴을 나오는 용기: 편안한 그림자에서 불편한 진실로> 칼럼을 실제 예시로 삼아, DOSIRAK 7칸 구성이 한 편의 칼럼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줍니다. 철학적 소재를 다루는 인문 칼럼뿐 아니라, 시사·사회 이슈를 다루는 칼럼에도 동일한 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칼럼은 '느낀 것'을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을 세우고 그 주장을 향해 독자를 데려가는 글입니다. DOSIRAK은 그 여정에 이름을 붙인 지도입니다.


1. 칼럼이란 무엇인가
칼럼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입장 표명'의 글입니다. 기사가 사실을 전달한다면, 칼럼은 그 사실 앞에서 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칼럼을 쓸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소재가 아니라 '내가 이 소재를 통해 던지고 싶은 단 하나의 주장'입니다.
DOSIRAK은 이 주장(D)을 출발점으로 삼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O),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S),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I), 그 사례가 남긴 파장은 무엇인지(R), 다시 주장으로 돌아와(A), 마지막 한 문장으로 독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K) 구조입니다.
2. DOSIRAK 7칸 한눈에 보기
	칸
	이름
	기능
	분량

	D
	Discover · 주제문
	칼럼 전체가 다루는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선언
	짧게

	O
	Origin · 이유
	그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계기
	중간

	S
	Scene · 배경
	논의를 펼치기 위한 상황·맥락 설정
	중간

	I
	Incident · 사건
	주장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경험·비유
	가장 길게

	R
	Ripple · 결과
	그 사건이 남긴 파장·영향·함의
	중간

	A
	Anchor · 구제문
	처음의 주제문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붙잡음
	짧게

	K
	Kindle · 명언구
	마지막에 불씨를 당기듯 남기는 한마디
	가장 짧게


핵심 규칙 하나: I(사건)는 가장 길게, K(명언구)는 가장 짧게. 글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구체적 사례에 있고, 시작과 끝은 압축된 한 문장으로 조입니다.


3. 앞부분 세우기 — D · O · S
D (Discover) — 주제문
칼럼의 제목 또는 첫 문장에서 주장을 압축해 선언합니다. 질문형이 아니라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동굴 칼럼)
"동굴을 나오는 용기: 편안한 그림자에서 불편한 진실로" — 제목 자체가 주제문 역할을 하며, '용기'라는 태도어를 통해 필자의 입장을 드러냅니다.
O (Origin) — 이유
주장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제시합니다. 이 자리에 권위 있는 인용이나 사상가의 말을 배치하면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예시 (동굴 칼럼)
키르케고르의 말을 빌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전개될 논의의 필요성을 정당화합니다.
S (Scene) — 배경
본론을 펼치기 위해 독자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재가 되는 사건·고전·통계를 요약해 제시합니다.
예시 (동굴 칼럼)
플라톤 <국가>의 동굴의 비유 — 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그림자를 진실로 믿는 상황 — 을 요약해 이후 세 근거 문단이 기대어 설 무대를 마련합니다.


4. 몸통 채우기 — I · R
I (Incident) — 사건 (가장 길게)
칼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하는 칸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밀고 가도 되고, 동굴 칼럼처럼 근거를 스케일별로 나누어 여러 문단으로 확장해도 됩니다.
예시 (동굴 칼럼) — 3단 확장 구조
1. ① 인지 차원: 확증편향에 갇혀 사고의 확장이 막힌다
1. ② 관계 차원: 알고리즘이 만든 '디지털 동굴' 속에서 정보의 노예가 된다
1. ③ 존재 차원: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율성을 잃는다
이렇게 개인 → 관계 → 삶 전체로 스케일을 넓혀가면, 같은 비유를 반복해도 논의가 정체되지 않고 깊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R (Ripple) — 결과
I에서 펼친 사례가 남긴 파장이나 함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시 (동굴 칼럼)
그림자에 안주하는 태도가 결국 사고를 가두고, 타인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짧게 정리하며 다음 칸(A)으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5. 마무리 조이기 — A · K
A (Anchor) — 구제문
D에서 던진 주제문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붙잡습니다. 완전히 같은 문장이 아니라, 본론을 거치며 조금 더 무거워진 표현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동굴 칼럼)
"인문고전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처음의 '용기'라는 주제를 '질문을 던지는 이유'로 되짚으며 주장을 다시 세웁니다.
K (Kindle) — 명언구 (가장 짧게)
칼럼의 마지막 한 줄. 독자의 마음에 잔상을 남기는 압축된 문장입니다. 질문형으로 끝내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형으로 끝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시 (동굴 칼럼)
"스스로 사슬을 끊고 동굴 밖 햇살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짜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준다" — 선언형 K로 글을 닫습니다.
전체 대응표
	칸
	동굴 칼럼에서의 실현

	D
	제목 — 동굴을 나오는 용기

	O
	키르케고르 인용 — 진실 마주하기의 두려움

	S
	플라톤 동굴의 비유 요약

	I
	세 근거 문단 (인지·관계·존재) — 분량 최대

	R
	그림자에 안주할 때의 대가 정리

	A
	인문고전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로 주제 재진술

	K
	용기만이 삶의 주인으로 만든다 — 선언형 마무리




6. 자주 하는 실수와 개선법
① I 칸 문단들이 같은 리듬으로 반복된다
근거 문단마다 '~때문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시작하면 논리는 명확해지지만 문장이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개선법
문단마다 접속 방식을 바꿔봅니다. 첫 문단은 '왜냐하면', 두 번째는 '~처럼', 세 번째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식으로 진입 방식을 다양화하면 같은 논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리듬이 살아납니다.
② O 칸의 인용이 본론에서 회수되지 않는다
도입부에 권위 있는 인용을 배치했는데, 그 인용이 이후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으면 장식으로 남습니다.
개선법
A 칸이나 K 칸에서 O 칸의 인용을 한 번 더 짧게 되짚어주면, 인용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③ S 칸이 지나치게 길어진다
배경 설명(고전 줄거리, 사건 경위)에 욕심을 내다보면 I 칸보다 S 칸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례'가 아니라 '요약'이 글의 중심이 됩니다.
개선법
S 칸은 독자가 I 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습니다. 분량 배분의 기준은 언제나 'I가 가장 길다'는 원칙입니다.
④ K 칸이 D 칸과 완전히 같은 문장이다
Anchor와 Kindle을 쓸 때 처음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면 글이 제자리를 도는 느낌을 줍니다.
개선법
본론(I·R)을 거치며 얻은 통찰을 반영해, 처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표현으로 다시 씁니다. '용기'로 시작했다면 '용기의 결과'로 끝맺는 식입니다.


7. 실전 워크시트
아래 표를 채워가며 나만의 칼럼 초안을 세워보세요. 소재는 자유롭게 정하되, 반드시 '단 하나의 주장'을 D 칸에 먼저 써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칸
	가이드 질문
	나의 초안

	D
	이 글에서 던지고 싶은 단 하나의 주장은?
	 

	O
	왜 지금 이 주장을 하려 하는가?
	 

	S
	독자가 알아야 할 배경은?
	 

	I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례 2~3개는?
	 

	R
	그 사례들이 남긴 결과·함의는?
	 

	A
	주제문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것인가?
	 

	K
	마지막에 남길 한 문장은?
	 



Tip. D 칸과 K 칸을 나란히 놓고 읽어보세요. 두 문장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K가 D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면, 좋은 칼럼의 뼈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